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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1-1 중국 어린이 식품 시장 호기, 홍보뿐 아니라 내실 다져야

  주요내용

   중국은 지난 해 1980년부터 35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전격 폐지하고, 2016.1.1일부로 두 자녀 출산이 

정식 허용되어 향후 출산율 증가에 따른 유아, 어린이 식품 및 용품 등 관련 산업 성장이 낙관적임

  - 국가생육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300만명 추가 출생, 2020년까지 1,700만명 신생아 증가예상

  -   특히 장기간 산아제한으로 형성된 ‘소황제의식’(아이를 황제처럼 떠받듦)과 빈번한 자국 식품안전 

사고로, 아이들 음식은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입 식품을 선호하면서 해외 식품제조업체들의 

중국 아동용 식품 출시 급증 추세

   단, 최근 들어 신화통신 등 공신력 있는 유명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어린이 

식품에 대한 신뢰문제를 두고 소비자들을 일깨우는 기사들이 많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동일 브랜드의 일반 식품과 어린이 식품을 비교했을 때, 영양성분 및 함량비율 등은 똑같으나 포장

규격만 줄이고 어린이 식품 표기 후 1.2~3배 이상 비싼 가격에 유통함

  -   중국의 모든 가공식품은 품질보존 및 안전유통을 위해 허용치 이내의 방부제 또는 유사 효능 보존료 

등이 포함되나, 방부제·첨가제 제로 제품이라 허위선전함

  -   1일 섭취 권장량을 무시한 특정 영양소 과다 첨가 제품의 경우 성인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갓난아기 등 아이들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어 주의할 것

  -   대다수 아동식품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등을 활용한 포장으로 현혹하고, 이 중 대부분은 

아이들 입맛을 들이기 위한 고당도, 고나트륨 제품이 많음

  -   수입식품이라 해도 제3국 원료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섣불리 맹신하지 말고 영양성분 및 함량, 

영양소 기준치(NRV)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할 것

  -   아무리 품질이 좋은 어린이 식품이라 하여도 공장에서 가공된 식품은 한계가 있으므로, 싱싱한 과일, 

채소, 생선 등 천연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 및 가정식단 권고

 시사점

   어린이 식품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류 열풍 등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만으로는 부모 

소비자 공략에 한계가 있으며, 계속 되는 중국 언론매체의 기사 및 보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

  -   한국식품이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는 인식에 편승해 제품의 품질보다는 캐릭터 포장 등 마케팅적 수단

에만 치중할 경우 중국 시장 공략에 지장이 될 수 있으며, 한국산 어린이 식품 중 소비자 문제 발생 

시엔 시장 전체를 잃을 수 있음

   국내 단계에서부터 어린이 식품 사고발생 최소화를 위한 업체 자구노력과 정부 관리 및 지원 필요

   *   중국의 국경 인접 국가들이자 ‘일대일로’ 정책의 협력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16.4.6일부로 분유 등 아동식품에 에틸바닐린(인공착향료) 사용금지 
결정 사항을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관영 홈페이지에 정보 게시하는 등 주변국 상황 수시 
모니터링 중

지구촌 리포트ㅣ중국

 작성 : 칭다오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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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ㅣ일본

 작성 : 됴쿄지사

2 일본

2-1 「육식녀」와 함께 육식에 맞는 술이 유행

  주요내용

   초식계 남자와 육식계 여자가 유행  

  -   일본에서는 연애에 적극적인 여성을 「육식녀」라고 부르고 있음.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이미지의 

여성상과는 정반대로 남성들에게 적극적인 능동형 연애를 하려는 여성을 말함. 연애에 소극적인 

「초식계 남자」들의 증가에 비례하여 육식계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지위가 

높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외향적이고 연애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육식녀」의 또 하나의 의미는 고기를 좋아하는 여성의 총칭으로 단어 그대로 고기를 주식 또는 수시로 

먹는 젊은 여성을 말함. 육류는 종류가 다양하고 영양소가 풍부하며, 건강한 여성 이미지도 있음

   육식에 맞는 술 제안

  -   고기를 좋아하는 젊은층 여성이 증가하는 사회적 붐을 타고 육류에 맞는 술을 제안하는 등 주류회사들의 

마켓팅 수법이 다양해 지고 있음

  -   일본술 제조업체인 타마노히카리주조(교토소재)에서는 육고기에 어울리는 쌀 소주 「29(니쥬큐)」

(알콜도수 25도)라는 제품을 출시하였음. 일본어로 고기를 「니쿠」라고 읽는데에 착안하여 붙인 상품명

으로 소비자들의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이름임

  -   일본 위스키 제조 대형업체인 산토리에서는 미국산 와인인 「카니버」를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상품 

패키지가 고기와 어울리게 검은 색으로 포장한 것이 특징으로 일명 흑와인으로 판매되고 있음

   숙성 발효 쇠고기  

  -   일본의 경우 다양한 수입산 쇠고기가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고, 미국 등 현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숙성 

쇠고기 먹는 방법 등이 소개되고 있음

  -   최근 유행하고 있는 숙성발효 쇠고기의 경우 드라이 에이징이라는 수법을 이용하여 300시간 이상의 

저온 냉장고에서 숙성발효시킴으로서 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소로 인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부드러움과 동시에 맛을 느끼게 되는 아미노산과 펩티드가 증가하게 됨  

발매 고기 전용 소주
(상품명 : 29, 일본산) 

고기 전용 흑와인
(상품명 : 카니버, 미국산)

숙성 발효 쇠고기

 시사점
   한국산 소주의 경우 삼겹살에 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높음으로 동 내용을 담은 마케팅 수법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도 효율적인 한식 홍보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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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본의 당류 저감을 위한 영양성분표시 사례

  주요내용 

   지난 4월 7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나트륨 저감화 종합계획’에  

이어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함. 최근 젊은 층을 비롯하여 국민의 당류 과다 섭취가 심화 양상으로 

2020년까지 가공식품(우유는 제외)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①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 및 인식 개선, ②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③당류 

줄이기 추진기반 구축이라는 3가지의 추진계획을 밝힘

   한편 가까운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면 건강지향이 고조되고 있어 ‘당질’이 ‘염분’과 같이 주목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을 추구한 제품들이 잇달아 발매되고 있으며 음료, 과자, 컵라면, 도시락에 이르기까지 

저당질의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고시한 영양표시기준에는 해당 

성분 일정함량 이하의 제품에는 ‘당질 off’나 ‘저당’ 등의 강조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과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있음

  일본의 영양성분 강조표시 기준 

   당질을 줄인 식품에 ‘저(低)’, ‘소(少)’, ‘off’, ‘light’, ‘다이어트’ 등의 강조표시를 하는데 있어서 영양표시

기준에 의해 기준치가 정해져 있음 

강조표시
무(無), 제로(0), non, 

less, free 등
저(低), 소(少), off, light, 

다이어트, ~보다 저감 등 

당류 포함량
(자탕, 과당,포도당, 젖당, 맥아당 등)

식품
(100g당)

0.5g이하 5g이하

음료
(100ml당)

0.5g이하 2.5g이하

 *   당질 측정법 : 해당식품의 중량에서 단백질, 지질, 식이섬유, 회분 및 수분의 양을 공제하여 측정
 * ‘~보다 저감’ 표시의 경우 비교 제품 표시를 하고 저감된 양이 상기 표의 양 이상일 것

ㅣ일본 영양성분 강조표시 식품 사례ㅣ 

제조업체 (주)메이지 아사히맥주(주) 묘죠식품(주)

이미지

부류 과자류(초콜릿) 주류(맥주) 면류(컵라면)

상품명 맛있는 off(설탕 0 제로) 아사히 헬시 스타일 논알콜 저당질면 하지메야

가격(세금포함) 140엔(33g) 146엔(350ml) 221엔(84g)

특징 설탕 0g / 162kcal
당질 0g / 0kcal *특정보건용식품

(혈증중성지방의 상승 온화)

(종래 자사 컵라면보다)
 당질을 50% 저감

당질 13.2g / 297kcal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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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한국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 건강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공식품에서도 영양성분에 차이를 둔다면 기존 

타제품과의 차별화가 가능할 것

   또한 추후 한국에서 가공식품의 당류 관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에 있어 일본과 같이 영양성분 강조

표시가 가능하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식품제조업체들은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여 자발적인 정책 참여가 가능할 것이며 다양한 

가공식품의 일본 시장 개척을 도모할 수 있을 것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작성 : 오사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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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네시아

3-1 인도네시아 할랄 산업단지 개발 추진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할랄 산업단지 개발 추진

  -   단일 국가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할랄산업 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에 할랄산업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아직 할랄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존에 있는 자바섬 내에 몇몇 산업단지에 할랄구역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짐

  -   할랄산업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쟁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비해 할랄산업이 

낙후됐다고 판단

  -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이지만, 태국의 경우 인구의 4%만이 무슬림임에도 할랄산업이 발전되어 

있어 인도네시아 또한 적극적인 할랄산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

  -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할랄산업단지 등을 벤치마킹하여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단지(할랄파크)

서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   할랄파크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할랄 제조 및 서비스 집합 단지임

  -   할랄산업개발공사(HDC ; 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는 외국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 전역에 위치한 할랄파크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할랄파크가 말레이시아에서 성공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   할랄 파크는 할랄 산업 집적단지로 현재 전국에 총 21개의 할랄 파크 내에 다국적 기업 18개, 중소기업 

11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은 각각 8.07십억 링깃(약 2조3760억원), 약5,200명임

지구촌 리포트ㅣ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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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랄파크 입주업체 혜택

1)할랄파크 운영업체

▶   10년간 소득세 면제 또는 5년간 자본지출에 대한 소득세 면제

▶   현재 정책들로 인한 냉동고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부품들, 장비에 대한 판매세와 수입

관세 면제

2)할랄파크 입주업체

▶   10년간 자본지출에 대한 소득세 면제 또는 5년간 수출판매에 대한 소득세 면제

▶   할랄 제품의 생산과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원재료에 대한 판매세와 수입 관세 면제

▶   HACCP, GMP, 국제 식품규격(FAO&WHO의 식품 기준 안내), 위생기준 운영절차 등의 국제적 

품질 기준 획득과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추적과 식품 같은 수출시장들을 위한 규정준수를 위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공제

 시사점

   세계 최대 할랄식품 시장규모(‘13년 기준, 197십억불)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할랄산업 허브를 

목표로 할랄항구, 할랄산업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2012년 이후 지속되는 적자로 할랄인증 의무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의무 적용대상 확대 등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어, 앞으로 개발 예정인 할랄 산업단지에 식품 생산 공장 설립 등의 직접투자를 통해 식품 원재료 

수출을 확대 하는 방향을 검토 필요

지구촌 리포트ㅣ인도네시아

 작성 : 자카르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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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국산 딸기 對 태국 수출 순항

  주요내용 

   ‘10년부터 한국산 딸기가 태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하여, ’15년 top 4 수출국으로 진입했고, ‘16년 4월 17일 

기준 한국산 딸기는 2.6백만불 수출로 對 태국 수출국 기준 Top 3위로 진입  

   관세율이 40%에도 불구하고 2010년 1백만불에 못 미치던 태국 딸기 수출이 5년 새 3배 이상인 3.1백만불 

달성(‘15년 기준)

   태국 치앙마이산 딸기도 생산이 되고 있고, 미국, 호주산, 일본산 딸기가 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딸기의 달콤한 맛, 향, 부드러운 식감으로 한국산 딸기는 타국산 딸기 대비 경쟁력이 있음

   방콕aT에서는 한국산 딸기를 태국의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기는 과채류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였음 

  -  주요 판매처인 대형유통업체에서 딸기 수출시즌에 시식행사를 추진하여, 구매로 연계하였으며,일상적인 

소비 외에도 구정 및 발렌타인데이와 연계한 판촉 추진으로 한국산 딸기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30대를 타깃으로 대형유통업체 Tops의 온라인숍에서 한국산 딸기를 판매하였고, 기존 수입

업체들의 SNS를 통한 홍보 및 판매를 독려 

발렌타인데이 연계 딸기 판촉 유통업체 온라인숍 연계 딸기 판매

  -  더불어, 한태 합작영화에 한국 딸기 PPL 광고 및 방콕 대중 교통수단인 BTS 지하철에 하하·광수 

딸기광고 등 통합 마케팅으로 한국산 딸기의 인지도를 제고하였음. 또한 태국 내 유통채널의 다변화를 

위하여 태국 내 커피숍 체인 Tom n Toms 매장 입점에 성공하여, 금년 3월부터 한국산 딸기가 커피숍 

베이커리 메뉴 및 신선 딸기로 판매중

지구촌 리포트ㅣ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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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kok Post 전면기사 영화 PPL(티아라 은정출연) 하하·광수 지상철 광고

   태국 내 약 3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Tom n Toms에서는 한국산 신선 딸기 및 8종의 딸기 메뉴를 개발

하여 런칭했으며, Tom n Toms SNS를 통한 홍보로 22만여 태국 소비자 대상 적극 홍보하고 있음

Tom n Toms Face Book 
총 좋아요 수 22.5만명

한국산 딸기메뉴 포스트 
좋아요 수 3.7만명

하하·광수Tom n Toms 매장에서
한국산 신선딸기 판매 안내, Line에서도 판매

   한국산 딸기의 인기는 태국 미디어로도 기사화되어 태국 대표 영자 신문 ‘Bangkok Post, Nation’ 및 태국어 

대표 신문에 한국 딸기의 우수성이 보도됨

 시사점

   태국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과채류로 거듭나기 위해서 생산·수출파트에서는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한국산 

딸기가 공급 되어야 하며, 현지에서는 한국산 딸기의 건강함, 달콤한 맛을 광고, 딸기 홍보대사 선정 등으

로 태국 소비자 대상 지속 홍보 및 새로운 유통채널의 확보 필요

지구촌 리포트ㅣ태국

 작성 : 방콕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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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트남

5-1 베트남 담배, 맥주 특별 소비세 인상 조짐

  주요내용

   최근 특별 소비세와 지역 사회의 보건에 관한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담배와 알코올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면 건강 및 재정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특별 소비세 법 개정으로 담배의 세율은 올해 65%에서 70%로 늘었고 2019년 1월에는 75%로 오를 예정임. 

이에 따른 소매가격은 올해 2.9%, 2019년에 2.8%상승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015~2020년 

가격 상승은 연 1%정도에 그침

  -   연간 경제 성장률을 5%로 가정하면 이와 같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 세율로는 소비를 줄이기 

어렵다고 주장

   infonet.com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베트남 지부의 담당자는 특별 소비세 인상은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정부와 시민의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전함

   또 국제적인 보건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정부 단체 “헬스 브리지” 베트남 대표는 맥주 알콜은 사망 원인의 

5.7%, 질병 요인의 4.7%를 차지하며 이것이 담배에서는 각각 16.9%, 8.8%라고 지적. 담배, 맥주는 특히 

베트남처럼 개발도상국에서 과잉 소비를 초래하고 건강악화가 사회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경고했음

   현재 특별 소비세는 세수 7% 정도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60% 정도가 담배, 맥주 소비에 의한 것임

 시사점 

   한국산 권련류의 베트남 수출은 총 베트남 수출의 1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 감소로 수출 악영향 

우려

* 출처 : vinahanin.com

5-2 필리핀 현지 시장에서 인기 있는 한국식품

  주요내용

   우유 : 2015년 12월 4일 0시에 베트남 상공부와 다수의 기업이 온라인 쇼핑몰 “Online Friday 2015”를 

런칭 하였음

   라면 : 필리핀 시장 내 한국 주력 상품 중 하나는 ‘라면’임. 필리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가족 규모로 

함께 살고 있지만 최근 들어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 (Fast Food)와 

이지 푸드(Easy Food)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며 특히 중·저소득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지구촌 리포트ㅣ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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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 필리핀은 남녀노소 모두 단 음식을 즐기는 편임. 또한,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음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아이스크림은 필리핀의 아이스크림 가격과 비교시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현지인들이 구입하고 있음

   문제점

  -   한국 식품은 필리핀 식품에 비해 위생적이고 품질이 좋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가격 경쟁력은 확실히 

떨어짐. 값싼 금액으로 적은 양을 먹는 현지인들에게 한국 식품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음

  -   필리핀은 새로운 브랜드와 제품 종류가 많고 수입 제품에 익숙하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낮음

 시사점 

   불리한 가격 경쟁력과 낮은 브랜드 충성도를 고려하였을 때 지속적인 프로모션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식 및 샘플링 활동 등의 판촉 행사를 통해 필리핀 소비자가 우리나라 식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지구촌 리포트ㅣ베트남

 작성 : 하노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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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6-1 미래 식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식용 곤충

  주요내용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곤충으로 만든 식품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미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식용 곤충 관련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 식품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UN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식용 가능한 곤충의 수는 약 1,400종으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곤충의 수만 수천마리가 넘는다고 함. 현재 식용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곤충은 메뚜기, 

귀뚜라미, 개미, 누에, 소충(Wax worm) 등이 있으며 밀가루, 쿠키, 칩, 오트밀, 그래놀라 바 등 다양한 식품

으로 가공되어 미 전역에 판매되고 있음. 대표적인 미국 식용 곤충 관련업체로는 Exo, Bitty, Chapul, Six 

Foods, Edible Unique 등 약 23개 업체 (15년 7월 기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각 업체별 대표 식용 

곤충 식품은 아래와 같음

Exo 에너지 바 Bitty 초콜릿 쿠키 Six Foods 곡물 과자 Chapul 에너지 바

Cricket Flour 밀가루 Bugeater foods 초콜릿 Crickers 과자 Chirp Mountain Farm

   식용 곤충은 고품질의 단백질, 비타민, 아미노산 등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일반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보다 6배 이상 적은 양으로 곤충을 키울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용 곤충 관련업체가 급증하고 있음 

(예 :  귀뚜라미 100g에는 단백질 21g, 일일 철분 권장량의 96%, 칼슘 88mg이, 소고기 100g에는 단백질 28g, 

일일 철분 권장량의 15%, 칼슘 14mg이 함유되어 있음)

   그 밖에도 UN, USDA, Gates Foundation 등에서 이미 식용 곤충을 미래의 슈퍼푸드로 인식하여 식용 

곤충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기존 곤충 시장이 애완용, 학습용 또는 행사에 

활용되는 것으로 그쳤다면, 향후 곤충 시장은 식용 곤충을 필두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지구촌 리포트ㅣ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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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UN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식용 곤충을 미래의 슈퍼푸드로 분류하였고, 소, 돼지와 같은 일반 

가축보다 저렴한 비용과 친환경적인 사육 방식으로 고단백질 식재료를 생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비단 

영양적 가치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및 식량 부족 문제와 같은 환경적, 사회적 가치 등의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식품 분야 중 하나임.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New Nutrition Business의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식용 곤충산업은 향후 5년 이내 3억 6천만불 이상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했으며 현재 일부 한국 기업 또한 식용 곤충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이에 따른 많은 한국 식품

업체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2 위생적 운송관련 FSMA 규제 최종결정

  주요내용 

 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 운송 (Sanitary Transportation of Human and Animal Food)

  -   국내 및 수입 식품 및 사료의 운송 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를 최종확정

  -     규정준수날짜 : 규제 최종결정 후 1년~2년 (대기업은 1년, 소기업은 2년)

  -   식품 및 사료를 기차 혹은 자동차로 운송 시에 반드시 위생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제품에 올바른 냉장/냉동 처리를 지켜야 함

▶ 매번 운송 시에 운송수단을 깨끗이 청소해야 함

▶  운송 시에 올바른 방법으로 제품이 보호되어야 함 (따뜻한 지역에서의 유통은 운송트럭을 미리 

시원하게 해야 하는 등 몇몇 업체에게는 이번 최종규제로 인해 운송 환경에 변화를 줘야 함)

 규제 해당자

  -     주간교역(interstate commerce)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 내에서 운송하는 해운업체, 선적처리업자, 

화물적재자, 수송업자

  -     미국 내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미국을 통과할 경우 해당사항 없음 (예 : 캐나다에서 멕시코로 직접 운송)

  -     수출을 목적으로 한 식품의 운송에 관여하는 업체들은 미국 국경선 혹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이 규제가 

적용

 교육 (training)

  -     수송에 관련된 인원들에게 위생적 운송방법을 교육하고 교육에 대한 문서화

 기록 (records)

  -     절차기록, 합의 및 수송업체에 해당되는 교육을 문서화하여 유지해야 함

  -     기록의 종류 및 해당 활동의 발생에 따라 보유시간이 다르지만 12개월 미만

지구촌 리포트ㅣ미국

 작성 : 뉴욕지사



16 page

 필요사항

  -       운송수단 장비 (vehicles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 운송수단 장비의 디자인 및 유지를 통해 운송되는 식품이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함

  -     운송 운영 (transporation operations)

▶ 운송 중 식품안전예방을 확실하게하기 위한 방법

① 필요한 온도 컨트롤

② 신선식품과의 접촉을 통한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ready to eat)의 오염 예방

③ 식품 및 비식품이 함께 운송되거나 식품운송 전의 운송을 통한 오염 예방

④ 알레르기 유발식품과의 운송 같은 접촉으로 부터의 식품 보호

 면제대상

  -     연평균 소득이 $500,000 이하인 식품 운송관계업자

  -     농장에 의해 운영되는 운송 활동

  -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환승되는 식품의 운송

  -     미국 내에서 소비 혹은 유통되지 않고 수출될 수입식품의 운송

  -     식품 및 음료제품에 사용가능한 식품기체(food gases) 운송

  -     더 이상의 가공없이 동물 사료로 사용되기 위한 식품 부산물의 운송

  -     안전을 위해 온도 컨트롤이 필요한 식품을 제외한 용기(container)에 완벽히 폐쇄된 식품의 운송

  -     연체조개류(molluscan shellfish)를 제외하고 살아있는 식용 동물의 운송

 시사점

   이번 최종규제 발표 후 앞으로 한 개만의 최종규제가 남아있으며 미국 내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준비를 해야 함

   위생적 운송은 운송업체들에게 집중된 규정이지만 앞으로 식품안전예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반적 

식품유통에 대한 규제준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작성 : LA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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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랑스

7-1 프랑스 대형유통매장 인터마르쉐(Intermarché), 소비자 트렌드를 읽다

  주요내용

   프랑스, 설탕과의 전쟁

  -   최근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에서 더욱 뜨거워진 ‘설탕 과다섭취’에 대한 논의는 프랑스에서도 꾸준히 

상기되고 있음

  -   프랑스는 2012년 이후 당이 첨가된 음료에 꾸준히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2014년 프랑스의 평균 설탕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하루 설탕 권장량 25g의 3배에 달하는 약 70g인 실정

ㅣ6단계 설탕 디톡스 디저트ㅣ

   ‘건강, 웰빙(well-being)’을 마케팅에 이용한 인터마르쉐의 신의 한수

  -   프랑스 유통시장의 14%를 점유하고 있는 프랑스 3대 대형유통업체 인터마르쉐는 당을 줄이려는 현 상황을 

마케팅에 적용하여 2016년 4월 ‘설탕 디톡스’ 캠페인용 PL(자체브랜드)상품, 쇼콜라 크림 디저트를 출시

  -   인터마르쉐는 마케팅업체 마르셀(Marcel)과 공동으로 현 프랑스인의 과도한 설탕 섭취량을 경고하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디톡스 캠페인은 디저트의 당도를 -5g, -10g, -20g, -30g, -40g, -50g, 6단계로 나누어 소비자들이 6일 

동안 점차적으로 당분을 줄일 수 있도록 기획

  -   설탕 디톡스 캠페인은 TV, 라디오, 신문 광고, 포스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4월 5일~7일까지 

시범적으로 파리 근교에 위치한 Clichy 점에서 최초 실시, 소비자들의 참여 반응 분석하여 결과에 따라 

확대 계획 검토 중에 있음

  -   인터마르쉐는 이전에 이미 음식 쓰레기 줄이기 위한 ‘14년 못생긴 채소·과일 할인 판매, ‘15년 못생긴 

비스킷 할인 판매, 소비자의 신선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15년 가장 신선한 오렌지 주스 찾기 

캠페인 등을 진행한 바 있음

 시사점

   인터마르쉐의 이색적인 캠페인은 마케팅 전문 업체와의 합동 작품으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유통업체들의 

경쟁 속에서 가격 외에 승부수를 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독특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으로 꼽을 수 있음

   식품 경향을 정확히 읽어낸 이러한 마케팅 전략과 홍보 투자는 앞으로 프랑스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지구촌 리포트ㅣ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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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전반적으로 당류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한국 가공식품 수출

업체들도 이 점을 유의하여 수출 제품을 선별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 

방법을 구상할 것을 권장

   앞으로 유럽 식품 시장의 주요 표어는 환경, 건강, 공정성 등 사회적·도덕적 가치와 결부된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작성 : 파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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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랍에미리트

8-1 아랍에미리트 칼리파대통령, 식품위생안전법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처벌 법안 승인

  주요내용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 2016년 6월부터 식품위생안전법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과 높은 벌칙금 

부과하는 법적 제제를 통과

  - 최근 잦아진 식품관련 위생사고로 인해 더욱 강력한 법적 처벌 마련과 감시체제 강화 

  -   연방평의회에 따르면 현재 아랍에미리트 식품시장에서 거래되는 20만 제품 중 오직 6,500개 제품만 

위생관리 감독 하에 있고, 위생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많은 식품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고 문제 지적 

  -   아랍에미리트 식료품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현재 80%이상의 수입제품) 국내외 시장

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식료품의 질, 안전성, 그리고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까다로운 요구조건의 

필요성 대두

   아랍에미리트 식품안전법과 주요사항

  - 식품관련 법적 재제 주요사항 

  1)   환경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떤 식품도 아랍에미리트 내로 수입 될 수 없음

  2)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돼지고기, 술, 또는 이와 관련된 식품들을 수입하는 자에겐 

징역 1개월 이하 또는 50만디르함(한화 약 1억 6천만원) 벌금을 처함

  3)   식품의 허위정보 배포 및 허위 식품 라벨링 부착시 정도에 따라 1만디르함에서(한화 약 320만원) 10만

디르함까지(한화 약 3200만원)벌금에 처함

  4)   새롭게 통과된 식품안전법위반 시 2016년 6월 부로 최대 2년간 징역형 및 30만디르함의(한화 약 9600만원) 

벌금에 처함

 시사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식품관련위생법안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식료품 기업들의 세심한 주의 필요

   새롭게 시행된 규제로 기존 아랍에미리트 식료품 시장에 진출한 식품기업들에게 큰 리스크가 생긴 반면, 

아랍에미리트 식료품 시장에 아직 진출하지 못한 우리나라 국내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음

지구촌 리포트ㅣ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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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아랍에미리트 주요도시 내 1인당 하루 기준 식료품 최소가격 발표

최근 생활비 관련 세계 최대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Numbeo가 2016년 4월 아랍에미리트 도시 내 주요식료품 

(2,400 칼로리 기준)의 최소 가격을 조사하여 공개

  주요내용

   두바이 1일 1인(아시아인) 최소 섭취 권장량(2,400 칼로리)에 따른 주요 식품 가격 

제품명 가격 (원)

달걀 (2.4 개) 648

밀가루 빵 (50 g) 141

쌀 (0.25 kg) 720

닭 가슴살 (0.2 kg) 1,648

쇠고기 혹살 (0.10 kg) 1,211

사과 (0.25 kg) 699

바나나 (0.25 kg) 542

오렌지 (0.15 kg) 394

토마토 (0.2 kg) 454

감자 (0.2 kg) 312

양파 (0.1 kg) 135

양상추 (0.1 포기) 221

총 합 7,132

  -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두바이 기준 1인당 한달 기준 최소 발생하는 식료품 비용은 221,117원 임  

(하루당 2,400 칼로리 기준)

  -   두바이 식료품 지출 분포를 보면 닭가슴살, 쇠고기, 쌀, 사과 순으로 가장 식료품지출 차지 비용이 높고 

양파, 밀가루 빵, 양상추 순으로 식료품지출 차지 비용이 낮음

지구촌 리포트ㅣ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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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다비 1일 1인(아시아인) 최소 섭취 권장량(2,400 칼로리)에 따른 주요 식품 가격 

제품명 가격 (원)

달걀 (2.4 개) 659

밀가루 빵 (50 g) 134

쌀 (0.25 kg) 765

닭 가슴살 (0.2 kg) 1,506

쇠고기 혹살 (0.10 kg) 1,317

사과 (0.25 kg) 680

바나나 (0.25 kg) 483

오렌지 (0.15 kg) 319

토마토 (0.2 kg) 397

감자 (0.2 kg) 277

양파 (0.1 kg) 127

양상추 (0.1 포기) 218

총 합 6,888

  -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부다비 1인당 한달 기준 최소 식료품 비용은 213,540원 임 (하루당 2,400 칼로리 

기준)

  -   아부다비 식료품 지출 분포를 보면 두바이와 마찬가지로 닭가슴살, 쇠고기, 쌀, 사과 순으로 가장 식료품

지출 차지 비용이 높고 양파, 밀가루 빵, 양상추 순으로 식료품지출 차지 비용이 낮음 

 시사점 

   향후 국내 식료품 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 시 1인당 최소 식료품 지출비용을 통해 마케팅 및 가격책정 

전략 구축

* 출처 : 

http://gulfnews.com/news/uae/society/khalifa-approves-food-safety-law-1.1649270

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

http://www.numbeo.com/food-prices/city_result.jsp?country=United+Arab+Emirates&city=Dubai&displayCurrency=KRW

http://www.numbeo.com/food-prices/city_result.jsp?country=United+Arab+Emirates&city=Abu+Dhabi&displayCurrency=KRW

 작성 : 아부다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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